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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없는 이준석 후보는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라!

어제 대선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질문을 빙자해 여성 신체를 

언급하며 여성과 온 국민을 모욕했다.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여성에 대한 폭력적 

묘사를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내뱉다니 이

준석 후보는 제정신인가. 

대통령을 뽑는 TV토론이라는 최대의 공론의 장에서까지 여성에 대한 모욕과 혐오

의 발언이 어떤 제지와 여과도 없이 나오다니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. 이

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. 

이준석 후보는 여성을 비롯해 장애인, 소수자 혐오, 남녀 갈라치기를 정치에 이용

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생에 함께했다.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인으로서 통합과 연대

가 아닌, 여성가족부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남녀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

다.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공적 리더의 최소한의 기준이다. 최소한의 감수성도 갖

추지 못한 채 폭력적 언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이러한 이는 우리 정치에서 사

라져야 한다. 

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공론의 

장에서 상대에 대한 공격에 혈안이 되어 폭력적 여성혐오 언어를 내뱉은 이준석 

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.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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